
은하수축구단에게
작성일 : 2011년 1월 11일 (화) 새벽 4시 45분
작성자 : 최준호 (서울 주사랑교회, 은하수축구단)

[ 은하수축구단 동계영성캠프 기간중 매일 드리는 다릿골 기도굴에서의 새벽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은하수축구단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은하수축구단에게 나 예수가 말한다.
사랑한다.
너희 은하수 선생의 심정 진정으로 깨달아야 은하수 섭리2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말해주노라 이곳은 너희 선생이 나를 진정으로 깨달은 곳이다. 세상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를 찾으러 
온 곳이다. 그런 뜻 깊은 곳인 만큼 너희도 나와 뜻깊은 추억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은하수 동계영성캠프 내가 이끌어가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힘들어도 내가 이끌어 주는 대로 열심히 해야되!
은하수 진정한 나의 신부 너희들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니까 세상일이 되지않지? 
맞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나를 찾으면서도 세상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나의 신부 은하수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너희 선생 세상 것 다 버리고 나 따른 것 너희는 알지?
그래, 오직 나 뿐이었지. 그리하였기에 너희 선생이 나의 마음에 쏙 들어왔고 정말 내가 원하던 진정한 정결한 신부가 되
었다.
너희 은하수 진정 그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사탄 너희가 다 무찌르고, 
세상에서도 유명! 
섭리에서도 유명! 
천국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다

세상에서도 나를 찾으며 시간 내어서 살 수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나를 찾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해♥ 
사랑해♥ 
진정 사랑한다♥

세상에서도 절대 나를 잊지마! 그럼 나는 다른 자 만나러 간다!
이 캠프 내가 다 주관하고 이끌어가니까 힘들때나 어려울때 꼭 나를 찾아줘!
결코 너희 어리지 않다♥
나의 말대로 행동하고 항상 물어보며 세상살아 가야되!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 시험 많이 올테니 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고 사탄을 무찌르자!! 은하수축구단 파이팅!!!
진정 사랑한다♥
신앙 축구 신앙 프로다!
너희 신랑 주 예수니라♥


